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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 2015
International Experrimental
Film & Video Festival in Seoul 

& in Suncheon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2015서울국제실험영화제(EXiS)가 

8월 20일(목)~ 8월 27일(목)까지  

한국영상자료원(서울, 상영프로그램), 시청각(서울, 전시프로그램), 모퉁이극장(부산, 

상영프로그램), 예술공간 돈키호테(순천, 상영프로그램)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협력상영으로 순천과 부산에서도 동시 상영회를 갖습니다.

순천 예술공간 돈키호테에서는 8월 20(목)~23(일)까지 총 4일 간 열립니다.

순천 상영회에서는 국제경쟁 3, 국내경쟁 1, 2, 3과 아시아포럼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 

총 23개의 작품을 상영하게 됩니다. 

순천과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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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 8. 20 목 THU 8. 21 금 FRI 상영시간 8. 22 토 SAT 8. 23 일 SUN

pm 17:00
Asia Forum
아시아 포럼
인도네시아, 일본

HD/84min 30sec

EX-Now 5
국내 경쟁 2

Domestic 
Competition 5

HD/68min 33sec

pm 16:000

EX-Now 3
국제 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HD/79min 2sec

EX-Now 4
국내 경쟁 1

Domestic 
Competition 4

HD/72min 53sec

pm 19:00

EX-Now 6
국내 경쟁 3

Domestic 
Competition 6

HD/86min 20sec

Asia Forum
아시아 포럼
인도네시아, 일본

HD/84min 30sec

pm 18:00

EX-Now 6
국내 경쟁 3

Domestic 
Competition 6

HD/86min 20sec

EX-Now 3
국제 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HD/79min 2sec

pm 21:00

EX-Now 3
국제 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HD/79min 2sec

EX-Now 4
국내 경쟁 1

Domestic 
Competition 4

HD/72min 53sec

pm 20:00

EX-Now 5
국내 경쟁 2

Domestic 
Competition 5

HD/68min 33sec

Asia Forum
아시아 포럼
인도네시아, 일본

HD/84min 30 sec

상영시간표 time table @ 예술공간 돈키호테

information

지역협력상영 Local Community Partners
예술공간돈키호테, 순천 artspace Donquixote, Suncheon
모퉁이극장, 부산 Cornertheater, Busan

EXiS 2015  http://ex-is.org/wp

예술공간 돈키호테  http://www.art8013.net

찾아오시는 길 

순천 문화의 거리 내 순천깍두기 맞은 편 
주소 : 순천시 금곡길33(2층)
061 754 8013
donquixote8013@gmail.com

* 전체 상영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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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3
상영 : 8.20(목) 21:00 / 8.22(토) 16:00 / 8.23(일) 19:00

사물들 Things

벤 리버스 Ben Rivers
UK / 2014 / B&W, Color / Stereo / 20min / HD

Description
이 작품은 친구가 제시한 도전과제의 결과로 일년이 지나는 동안 내 집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였다. 계절의 차이가 분명한 시골에서 온 나는 
계절변화가 사람들이 세계, 혹은 기분을 느끼는 방식, 혹은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있다. 이러한 기분의 
변화가 영화 안으로 반영되었다. 겨울 섹션에서는 매우 내면적이고 반성적인 
방식으로 집주위의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수집한 사물들에 집중하였다. 
봄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책을 들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눈으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름에는 이러한 것들의 즐거움과 불편함의 느낌이 공존하게 
된다. 가을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표상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나는 불확실한 
상태를 살게 된다–벽들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봄에 
내가 읽었던 책 속의 우화가 어느 정도 예언했던 미래였던가?

This film was a challenge set by a friend, to make something in my home 
over the course of the year. Coming from a country where the seasons are 
very evident, I am interested in how they effect people’s sense of the world, 
moods, and our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to our environment. These 
mood changes feed into the film – in the Winter section the film is very internal 
and reflective, looking at the details around the house, and back to the things 
I’ve collected. In Spring, the atmosphere brightens, there are humans, hands 
holding a book or drawing, an eye reading. Summer is a mix of both the joy of 
these things, countered with a sense of unease. Autumn then becomes a further 
remove of representation of the space I live in, and in an uncertain state–are the 
walls crumbling around me? Is this the future, partly foretold in Fable, the book 
read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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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3
상영 : 8.20(목) 21:00 / 8.22(토) 16:00 / 8.23(일) 19:00

포엠 poem

댄 브라운 Dan Browne
Canada / 2015 / Color / Silent / 3min 45sec / HD

Description
나를 둘러싼 일상의 환경과 두 존재, 새롭게 도착한 존재와 최근에 떠나버린 존재에 대한 송가이다. 
이미지들은 순환하고 결합하면서 일상의 사물들 내에 무한한 잠재성을 드러내는 몽환적인 통로들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마이클 스노우의 1957년작 <포엠>을 각색한 것이다.

An ode to my daily environment, and the presences of two beings – one newly arrived, the other 
recently departed. Images cycle and combine into dream-like passages that reveal the infinite 
potentials of sight within the finitude of everyday objects.
Adaptation of “Poem” (1957) by Michael Snow for Graphical Recor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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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3
상영 : 8.20(목) 21:00 / 8.22(토) 16:00 / 8.23(일) 19:00

조용한 지대 Quiet Zone

데이비드 브라이언트 & 칼 르미외 David Bryant & Karl Lemieux
Canada / 2015 / 15min / Color / 5.1 SR / HD

Description
칼 뤼미에와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는 복잡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을 통해 전자기 민감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속 깊이 우리를 인도한다. 다큐멘터리와 필름 에세이, 실험 영화가 결합된 이 
작품은 장르적 분류를 거부하면서 현실을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왜곡시킨다. 이러한 흔치 않은 
이야기를 통해 “파동의 난민”들이 겪는 고통이 감지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된다.

Through the use of complex imagery and sound, filmmakers Karl Lemieux and David Bryant take 
us deep into the world of those who suffer from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Combining 
elements of documentary, film essay and experimental film, Quiet Zone defies genres, weaving 
together an unusual story in which sound and image distort reality to make the distress of these 
“wave refugees” palp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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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3
상영 : 8.20(목) 21:00 / 8.22(토) 16:00 / 8.23(일) 19:00

구멍 Hole (Menggali Buaya)

하피즈 란차잘리 Hafiz Rancajale
Indonesia / 2015 / B&W / Stereo / 7min / HD

Description
신질서 체제의 붕괴 이후에 국가 상징으로 축조된 기념물들에서 권력의 흔적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방치되고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이 기념물들은 서서히 권력을 상실하고 축조된 
건물로 바뀌었다.
이 기념물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폭력의 이미지 안에 새겨진 어떤 역사적 직조가 보이는가?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남은 사건들을 재현한 디오라마는 더 이상 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다. 이들 이미지 중 어떤 것도 재해석하여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신질서가 남겨놓은 진실만이 남아있다.
이 비디오 에세이는 신질서 체제가 1965년의 유혈사태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루방 부아야(악어 구멍/우물)’는 어두운 구멍이다. 오늘날까지 구멍/우물은 결코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념물, 디오라마 등의 형태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서사가 
구축되었다. 옳았다고 간주된 이데올로기를 배반한 사건들이 이 서사를 이루고 있다.
‘루방 부아야’는 신질서 체제의 가장 탁월하면서도 왜곡된 의사소통 전략이었다. 주관적 진실은 
이미지와 시각화를 통해 공동체의 진실로 날조되었다. 신체제 붕괴 이후 진실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구멍은 침묵을 지킨다. 그것은 가장 고요한 침묵이다.

One of the biggest impacts from the end of the New Order regime is the fading traces of power in 
various monuments built as the state’s symbolic power representations. Those monuments are 
being left abandoned, their popularity faded, and slowly they turned into architectural things 
that have lost their powers.
What can be explored from a monument? What could be seen from historical textures arranged 
within the images of humanitarian violence? Dioramas about the events that stuck for more than 
30 years in the heads of many, could no longer determine the truth. They have become an elusive 
and unarguable truth until now. Not even one of those images could be reread and re-reviewed 
as a statement of a different truth; aside from the truth laid by the New Order.
This video essay depicts how the New Order represented the bloody events of 1965. Lubang 
Buaya (Crocodile Hole/Well) is a dark hole. Until today, the hole/well could never reveal the real 
truth. But the narratives in form of monuments, relief, dioramas, and the site itself; depicted that 
the events happened then were real. The events about how the betrayal of a common ideology 
was considered right.

Lubang Buaya was one of the most excellent 
communication strategies of the New Order; as 
well as the most misleading. The subjective truth, 
was communicated into a communal truth which 
was presented in the formation of images and 
visualizations. Post the New Order, truth found 
various versions; while the hole remains silent. As 
silent as it 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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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3
상영 : 8.20(목) 21:00 / 8.22(토) 16:00 / 8.23(일) 19:00

팬 Pan

안톤 긴즈버그 Anton Ginzburg
USA / 2014 / B&W, Color / Stereo / 6min / HD

Description
이 작품은 16mm 필름에서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각종 복제기술들의 계보와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다양한 기계적 시선과 건축적 표상과 역사적 맥락과의 
관계에서의 이 시선의 이탈의 궤적을 추적한다. 혼종적 아우라가 시간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들 관계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Film Pan by Anton Ginzburg, explores the genealogy and interactions of 
reproduction technologies from 16mm film to video formats. It examines 
variations of the mechanical gaze and its disembodiment in relation to the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and historical context. The hybrid aura offers an 
interplay and reconsideration of temporal and spatial relationships.

 EX-NO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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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 8.20(목) 21:00 / 8.22(토) 16:00 / 8.23(일) 19:00

클라우드 폴 Clouds Fall

입 육유 IP Yuk-Yiu
HongKong / 2014 / Color / Stereo / 28min 33sec / HD

Description
<클라우드 폴>은 <구룡에서의 또 다른 우울한 하루>(2012), <인공 정원>(2013)에 이은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컴퓨터 게임과 스크린을 매개로 구현된 현대 대중문화의 렌즈를 통해 홍콩의 
묵시론적인 디지털 초상을 최근 4년 동안 모색해 온 이 연작은 가상의 인류학 연구라 할 수 있다. 입 
육유는 비디오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해킹하여, 홍콩에 대한 가상 현장 연구와 관찰과 기록 그리고 
풍경에 대한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CLOUDS FALL is a series of virtual tableaux, a speculative portrait of violence and its aftermath 
at the end of time. Together with ANOTHER DAY OF DEPRESSION IN KOWLOON (2012) and THE 
PLASTIC GARDEN (2013), CLOUDS FALL forms a trilogy that reworks hacked materials from 
the video game franchise CALL OF DUTY, unearthing hidden ghosts and poetics while creating 
evocative parallels through a kind of uncanny observation and navigation in the found virtual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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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안마도 Anmado

강상우 Sang-Woo Kang
Korea / 2014 / Color / Stereo / 3min 25sec / HD

Description
소가 잠에 들면 어느덧 익숙한 소리가 들린다.
전라남도 영광 계마항에서 배로 2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안마도(安馬島)는 
조선시대부터 말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섬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안마도에 
33필의 말을 방목한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에는 말 대신 300여 마리의 소들이 
방목되어 살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육지로 판매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무리지어 살고 있다. 안마도의 어원 중 하나는 ‘평안한 말들의 
섬’이란 뜻이다.

When a cow falls asleep, a familiar sound is heard in the distance.
Anmado is a little island on the west coast of Korea where horses were 
traditionally pasture raised. Nowadays, approximately 300 cows live on the 
island, some of whom live freely because they are deemed not marketable. One 
of the island name’s meanings is “island of peaceful horses”.

Profile
1983년 서울 출생. 대학에서 영화 이론과 물리학, 컴퓨터과학 등을 공부했고 졸업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2008년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Bornin 1983, Sang-woo Kang studied film theory, physics, and computer science 
in college. After graduation, he worked as a computer programmer and started 
making film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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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드라이브 Drive

김다연 Da-Yeon Kim
Korea / 2015 / Color / Stereo / 7min 38sec / HD

Description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영화에서 주요한 사물로 등장하는 자동차 장면들을 화면 분활과 교차편집을 
통해 재구성해 키아로스타미 영화 속 인물들이 그리는 삶의 궤적과 방향성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This film reinterprets car scenes in the movies of Abbas Kiarostami through split-screen and 
cross-cutting techniques. 

Profile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및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했으며, 스페이스셀 16mm필름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작품으로는 <컷과 컷사이를 지나가는 소녀>(2014), <서울의 입구>(2015) 등이 있다. 
She studied Literary creation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he started filmmaking with 
participation in 16mm hand-made filmmaking workshop at SPACE CELL. Some of her films 
include <The girl between a cut and a cut>(2014)and <The Entrance to Seou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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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감정의 시대: 서비스 노동의 관계미학 the emotional society on stage

김숙현Sook-Hyun Kim & 조혜정Hye-Jeong Cho
Korea / 2014 / Color / Stereo / 24min / HD

Description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듯 무용수들은 감정노동자의 역할들(보육교사, 콜센터 직원 &마트 
캐셔, 휴대폰 a/s기사, 패밀리 레스토랑 조리사 겸 서버, 경호원, 뷰티 매니저, 간호조무사)을 
담당한다. 퍼포머는  2분 30초 동안 해석된 공간 안에서 정지된 동작으로 견뎌낸다. 이 때 나는 
계속 '웃어주세요'라는 주문을 한다. 멈춰진 동작과 과장된 사운드 안에서 퍼포머는 시간을 견디고, 
감정을 조정한다. 그리고 그 견뎌낸 시간은 '컷'이라는 강제적인 시간의 종료로 마무리된다. 
봉합되지 않은 영상의 지속시간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웃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으로 
뒤틀려 있음을보여준다.

Dancers perform emotional workers (nursing teacher, workers in call center, cashers in the 
mart, A/S staff for cell phone, cook and server of family mart, bodyguard, beauty manager, and 
assistant nurse), like assigned social roles being conducted. Performers should withstand posture 
that is hard to withstand for 2 minutes and 30 seconds under my demands, in the space that has 
been created for the role play. I keep asking you to ‘smile’ at this time. At the time she(he) has 
withstood will be finished with forced time-out named ‘cut’. Duration time of unsutured image 
demonstrates that it is distorted with order ‘keep smiling’ in the midst of physical and spiritual 
pain. 

Profile
김숙현 Sook Hyun Kim
<우주공허 cosmic emptiness> (2005),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3동 My Village, Kwang-an 3 dong> 
(2006), <모던한쥐선생과의대화 the Conversation withDr. Mouse> (2007), <the crossing> (2007), 
<죽은개를찾아서 Searching for DeadDogs> (2010), <도시정물 Still Life in the City> (2012), <홀드미 
Hole me> (2013), <포트레이트 Portraits> (2014)
조혜정Hye Jeong Cho
<출산프로젝트 Maternal document> (2005), <친숙한이방인들  Intimate Strangers>(2006), <몸연구  
Body Study>(2007), <향항(香港) A Scented Port>(2008), <대안적연대기 From dust todust-Chronicles 
of Women in Naegok-ri, Kyungsang Province>(2008), <痛 I  What theyremember from the 
Lost I>(2009), <痛 II What they remember from the Lost II>(2010), <재구성의경로들 Unfinished 
Work>(2011), <홀드미 Hole me>(2013), <포트레이트 Portrait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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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올록볼록 Oloc Boloc

김시헌 Shon Kim
Korea & USA / 2014 / Color / Stereo / 8min 30sec / HD

Description
‘프로타주, 따뜻한 미디어’
하나의 미술기법으로 인해 동전을 비롯한 대량 가공품 고유의 올록볼록한 음양각은 시각적 기호성을 
부여받고, 몰개성의 물질에서 정서적 영역의 추상적 원본으로 전환된다. 청각적 연출을 통해 사물에 
대한 사적 기억을 복원하고, 나아가 사물이 제작된 시대상과 사회적 의미를 환기시켜 본다. 이 
작업을 통해 예술의 치유 기능을 재인식하고, 이성과 기술의 심화로 차가워진 미디어 장르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길 바란다.

‘Frottage and Warm Media’
By one artistic visualization, uniform materiality of mass products are transformed to abstract 
originality in emotional area. By auditory directing, personal memories, the phases of the times 
products were made, and social meanings for each products are restored. I hope this work 
reminds about therapeutic aspect of art and puts a little warmth into media genre now being 
deeply technologized and intellectualized.

Profile
김시헌은 시카고예술대학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원에서 실험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다. 
현재 페인팅과 실험애니메이션을 작업하고 있다.
Shon Kim studied Fine Art at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received an MFA degree 
of Experimental Animation at CalArts. Shon Kim works on Painting & Drawing and Experimental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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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이오 io

문유진 You-Jin Moon
USA / 2015 / Color / Stereo / 10min 55sec / HD

Description
<이오>는 실재와 가상이 중첩된 공간과 촉각적 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노란색과 붉은빛이 가득한 공간은 우주의 형상으로부터 세포 구조의 이미지와 
자연의 모습으로 진화해간다. 상상의 영역을 탐험하는 관찰자적 시선이 내재하며, 
흐르고 타오르는 듯한 초현실적인 세계를 그려낸다. 

io is an experimental video that moves through unexpected transitions of tactile 
space, fusing the real and virtual. Light-filled red and yellow environments 
evolve from cosmic space to cellular architecture and natural forms.

Profile
문유진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후, 매사추세츠 예술대학(MassArt)에서 회화과와 
필름/비디오 전공으로 두 개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미국 Boston Globe 지가 
선정한 Top Student Artists 6 인에 소개된 바 있으며, EXiS, NeMaf, Jihlava IDFF,뉴욕 
DM 컨템포러리 등 국내외 갤러리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보스턴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You-Jin Moon is a Boston based artist working within a variety of mediums 
including video, short 16mm film, painting and installation. She earned 
two MFAs from the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Painting and 
Film/Video, and holds a BFA in Oriental Painting from Hong-Ik University in 
Seoul. Her work has been screened and exhibited internationally in galleries 
and film festivals including EXiS, NeMaf in Seoul, Jihlava IDFF in Czech and DM 
Contemporary in New York. You-Jin has recently been named among "Six of the 
Year's Top Student Artists" by the Boston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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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식물들: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 The Plants: Jakarta Monorail 103

박용석 Yong-Seok Park
Korea / 2015 / B&W / Stereo / 4min 52sec / HD 

Description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모노레일 건설을 진행하였으나 프로젝트를 맡은 건설사의 
무리한 투자와 IMF위기로인해 10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현재 자카르타시 H.R. 
RASUNA SAID대로(3km)에는 완공되지 못한 103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박수 소리에 따라 기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오늘날 도시계발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본의 식물들처럼 비춰진다.

Indonesia implemented construction for a monorail in order to solve serious traffic congestion 
in its capital city; however, the project remains incomplete with construction halted for over ten 
years due to excessive investments and the IMF crisis. As a result, one can see 103 unfinished 
concrete columns that line up for approximately 3 kilometers along the “H.R. Rasuna Said” road 
in Jakarta.
This video shows the movements of the columns that respond to clapping sounds, and, 
consequently the columns take upon the appearance of capitalistic plants that sprout from the 
capricious desires for urban development that created them.

Profile
박용석은 현대의 도시공간을 탐색하며 그 속에서 목격되고 경험되는 풍경과 현상에 대하여 작업해 오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규범에 의해 관습화된 도시모습과 그로 인해 소비되고 버려져 방치되는 것들, 혹은 그것의 이미지들을 
작품의 재료로서 수집한다. 작가는 사진, 설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다.
Yong-Seok Park has been working on the scenes and phenomena of the places that he observes 
and experiences while exploring the contemporary urban spaces. Especially he focuses on the 
cities as the materials for his work; they are customized by the invisible regulations and the 
things or the images of the things are consumed, thrown away, and left neglected. He works with 
variety of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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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4
상영 : 8. 21(금) 21:00 / 8.23(일) 17:00

트랜슬레이터 Translator

전준혁June-Hyuck Jeon
Korea & USA / 2014 / Color / Stereo / 14min 53sec / HD

Description
기억을 전하는 사람. 기억은 공간에 담긴다. 시간은 그것을 번역한다. 저곳에서의 
기억은 이곳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기억하는 저곳은 이곳으로 이동한다. 나는 
번역자로서의 의무와 그의 처지를 인지하며 고백한다. 

The one who delivers memories: transporting, distance, proximity, translating, 
remembering, forgetting.

Profile
전준혁은 서경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졸업하였으며, 이후 실험영화 <층>, <간섭>, <표면>, 
<글라이더>등을 발표하였다. 다양한 영화제에서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위스콘신 주립대학 
영화과 석사졸업하고 현재 서경대학교에서 강사, 대림미술관 미디어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June-hyuck Jeon earned a bachelor's degree at Seokyeong University, Seoul 
and his master degree at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USA. His work, 
"Layers", "Interfere", "Glider" and other experimental short films has been 
showned at various festivals, and now he is working for Seokyeong University as 
an instructor, and Daelim museum as a media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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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5
상영 : 8. 21(금) 17:00 / 8.22(토) 20:00

화포異景 Hwapo

박병래Byoung-Lae Park
Korea / 2013~2014 / Color / Stereo / 47min / HD

Description
‘화포 異景 (2013-2014)’은 원래 예술공간 돈키호테가 2011년 부터 기획해 왔던 동시대 
비음악(Contemporary non-Music) 프로젝트 <노이즈 가든 프로젝트>가 비디오 영상으로 확장된 
작품이다. 
전라남도 순천만의 화포갯벌을 배경으로 시각예술가 박병래와 노이즈 음악가인 최준용이 만나 
실행했던 4시간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이 영상은 단지 사건의 기록을 위한 다큐멘터리 영상이라기 
보다는 무방비 상태의 두 아티스트가 대면한 대자연의 변화들을 각자의 시각과 표현으로 기록한 
지극히 사적인 풍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Hawpo is originally commissioned by Art Space Don Quixote as the part of “Contemporary non-
Music” project since 2011 and extended into a video work of its own.
This video of 4-hour-performance shot at Hawpo Tideland, Suncheon, Jeollanamdo Province is 
not only a documentation of the event but also the record of extremely private landscape of ever-
changing mother nature, confronted by the two helpless artists, visual artist Byoung-lae Park and 
noise musician Joonyong Choi, and expressed through visual and aural media.

Profile
박병래는 시각예술가로 개인을 둘러싼 공간, 기억, 놀이,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비디오 영상을 통한 분절되고 어긋난 시간과 공간의 레이어들의 서사 형식으로 오늘날 혼재된 이미지와 함께 
살아가는 개인의 사(私)적인 이미지들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탐구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Elastic cord 
playing>(2008), <Zeboriskie Point>(2011), <Jutlandia>(2015) 등이 있다. 현재 국내/외 미술 전시와 
비디오, 필름 페스티벌 분야를 통해 개인 작품 활동과 더불어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함께 겸하고 
있다.
Byoung-Lae Park is visual artist focusing on space, memory, play and unconsciousness 
surrounding individuals. He explores the contemporary situation in which individuals live with 
heterogenous images and privately relate themselves with them, and reconstructs them into 
video works of a narrative form with articulated and dislocated layers of time and space. His 
major works include ‘Elastic cord playing’(2008), ‘Zeboriskie Point’(2011), <Jutlandia>(2015). 
His works have been screened in several exhibitions and film festivals, domestic and abroad. His 
current artistic interests cover from his own video practice to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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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Now 5
상영 : 8. 21(금) 17:00 / 8.22(토) 20:00

전략적 오퍼레이션 - 하이퍼리얼리스틱 Strategic Operations - Hyper realistic

박민하 Min-Ha Park
Korea & USA / 2015 / Color / Stereo / 21min 19sec / HD

Description
미군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바그다드를 재현해놓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준비한다. 
군인들은 출전 2주 전부터 이곳에서 살면서 매일 짜여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사훈련을 한다. 작가는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 사막에서 촬영된 헐리우드 필름들, 각종 영화 
세트장들, 영화 특수효과 회사의 광고 영상들을 차용, 이곳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시각성을 탐구한다.

This is a video about Fort Irwin National Training Center located in Mojave desert, California. 
This movie set like military base was co-produced by U.S government & hollywood special effects 
company called 'Strategic Operations - Hyper Realistic(SOHR)'. Artist collected various layers of 
video footage from different sources to explore and question about this strange visuality that she 
discovered from this military base in California desert. 

Profile
박민하는 2013년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제작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영상작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미술관과 영화관을 넘나들며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하며 시각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시청각 갤러리, 코리나아 미술관, 일민미술관 등의 전시에 참가하였다.
Minha Park received MFA degree from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2013. Since 2011, she 
has been continuously making video works. She presents her works both art museum and 
cinematheque without boundaries, and continues her interest about the 'mechanism of visuality' 
and formal experiment of her video. 



19

 EX-Now 6
상영 : 8. 20(목) 19:00 / 8.22(토) 18:00

지나가는 사람들 People Passing By

김경만 Kyung-Man Kim
Korea / 2014 / Color, B&W / Stereo / 86min 20sec / HD

Description
시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발견한다.
0. 해고자에서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공기.
I. 잃어버린 얼굴들 1945~1948 : 엄혹한 시절, 다가올 전쟁을 알지 못한 채 지금과 다른 얼굴을 
지녔던 사람들과 거리.
II. 피난민과 포로 1950~1953 : 전쟁 아래에 놓인 얼굴들.
III. 동원과 노동 1953~1966 : 전쟁으로 인해 가능해진 동원체제와 노동의 고단함, 그리고 인간의 
마음.
한국인으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나라에서 인간의 경험과 마음은 지금껏 존중된 적이 
없었다. 경제라는 이름의 오래된 이데올로기와 관행 아래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그리고 
시간과 삶이 머물렀던 공간 역시 사라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전, 배고프고 못살던 
시절로 치부되던 시기, 분명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그 시대의 풍경과 사람들의 얼굴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시선을 
마주 보노라면 삶의 궤적과 더불어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김경만)

In the streets, landscapes and faces of people that were swept away by the currents of time, we 
discover the human mind.
0. The Air of This Age: From the laid-off workers to the people in shopping mall
I. Lost Faces 1945-1948: People and streets unaware of the impending war
II. Refugees and Prisoners of War 1950-1953: Faces under the shadow of war
III. Mobilization and Labor 1953-1966: The mobilization triggered by war, the fatigue of labor and 
the human mind.
The age in which human minds are not treated with respect; and the society that gives no 
heed to human survival - This is the age and society in which we live.Why is it that we discover 
human mind more distinctly in the faces of people and from the landscapes of the time before 
industrialization, one that was considered starving and impoverished?
Looking into the faces, movements, and eyes of people, we may be able rethink the different 
paths of life and what it means to be human.(Kyung-Man Kim)

Profile
<미국의 바람과 불>(2011), <시간의 소멸>(2013), <삐 소리가 울리면>(2014) 등을 만들었다. 주로 오래된 
뉴스릴 영상, 프로파간다 영화 등을 재료로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
Kyung-Man Kim’s recent work include <The Fire and Wind of America>(2011) and <The Extinction 
of Time>(2013), <Beep>(2014). His work mainly focuses on the use of old newsreels, propaganda 
films, and archival fo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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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FORUM
상영 : 8.20(목) 17:00 / 8.21(금) 19:00 / 8.23(일) 21:00

INDONESIA

OK. 비디오 페스티벌 OK. Video (Jakarta)

OK. 비디오는 2000년 자카르타에서 일군의 작가들에 의해 결성된 동시대 예술 기관인 
루안그루파에 소속되어 있다. 루앙그루파는 도시적 맥락과 광의의 문화의 관점에서, 전시, 페스티벌, 
예술 실험실, 워크숍, 리서치, 출판을 통해 예술의 개념을 전진시키고자 한다. OK. 비디오는 그 
중에서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비디오 아트에 초점을 맞춰왔다.
매체 예술의 발전은 언제나 현대 사회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신기술의 발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예술과 매체, 그리고 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발상과 기술적 혁신에 
언제나 개방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OK. 비디오는 인도네시아 매체 
예술의 인프라이자 예술과 기술의 접점이 되는 공간, 그리고 학제적 발상들과 문화적 고유성, 
그리고 일반적 지식을 가로지르는 충돌과 만남을 창출하면서 예술의 영역에만 갇히지 않는 장소로 
기획되었다.
2015년에 OK. 비디오는 독자적인 기관으로 출범하였고, 동시에 자카르타 국제 비디오 페스티벌 
또한 인도네시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로 개명하였다. 이를 통해 OK. 비디오는 예술적 시각의 
확장을 이루고 보다 다양한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시간예술 작품(예를 들어 비디오, 
필름,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멀티채널 작품이나 설치, 그리고 사운드 아트, 디지털 영상, 인터넷 기반 
작업이 포함된다. OK. 비디오는 또한 매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예술적 
발성과 비판적 쟁점들을 다루면서 보다 많은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고자 한다. (마하르디카 유드하)

OK. Video is one of the divisions in ruangrupa, a contemporary art organization founded in 2000 
by a group of artists in Jakarta. Ruangrupa encourages the progress of the idea of art in the 
urban context and the broad scope of culture through exhibitions, festivals, art laboratories, 
workshops, research, and the publication of books, magazines, and journals. In the period of 
2008-2014, OK. Video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video arts in Indonesia.
The development of media art will always evolve in line with the discoveries of new technologies 
that affect the daily life of contemporary society. It will also continue to move rapidly and open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ovelty of the idea of cross art, media, and technologies existing 
in the community. OK. Video will be designed as the infrastructure of media arts development in 
Indonesia that also serves as a convention space between art and technology that is not limited 
only in the realm of art, but also able to reach out to other possibilities that are created from the 
collision and meeting between cross-disciplinary ideas, cultural character, to general knowledge.
In 2015, OK. Video launches itself in terms of its institutionality, having decided to change its 
name from Jakarta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to Indonesia Media Arts Festival. It becomes a 
beginning for OK. Video to expand its scope of artistic category in the future and to present much 
broader works. Such as time-based artworks (video, film, and performance) and multichannel 
or installation, but also sound art, digital imaging, internet-based works and other opportunities 
brought forward by media technology that can present new limitless artistic ideas and critical 
issues surrounding the themes, as well as expanding the reach of its audience. (Mahardika Yu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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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역사 Spatial history

이르완 아흐메트 Irwan Ahmett
Indonesia / 2015 / Color / Stereo / 26min 30sec / HD

Description
이 작품은 1966년 인도네시아의 역사/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란에 대한 대답으로 기획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후에 수퍼세마르(3월 11일의 문서)로 알려지게 된, 수카르노로부터 
수하르토로의 권력이양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것이다.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정치권력의 이양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작가는 서로 다른 
주장과 감각의 충돌을 경험하였다. 이는 특히 수퍼세마르의 여러가지 판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작가는 역사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빈 공간’ 을 보게되는데, 이 공간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작가 자신의 상상력의 공간이자 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예술가 자신의 공간인 것이다.
이 작품은 마치 기념물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듯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들과 사건, 
그리고 물질이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Spatial History is an art project of Irwan Ahmett that specifically responds to the hassle of 
Indonesia’s history and political situation in 1966,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controversy 
of the mandate of power from Sukarno to Suharto through a piece of paper that were later 
known as Supersemar (Order of March the Eleventh).
In a journey through artifacts and reconstructing the memories of those who experienced the 
transition of the political power, Irwan found different arguments and collisions of perception. 
This is made complicated by the existence of different versions of Supersemar. Where and 
what exactly is the authentic power of a document? Irwan see an ‘blank space’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by the history, but that’s where the imagination of himself as an artist trying to 
‘find’ it back, at least on a conceptual level.
Spatial History is a medium that offers how objects and events as well as material that was 
never there might be an intervention of the history, as in the case when a monument was built 
to make 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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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이미지 포럼 Image Forum(Tokyo)

이미지 포럼은 1977년 2월에 현재의 방식을 갖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역사는 
1971년 “언더그라운드 필름 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때의 목표는 실험/독립/대안 영화 
및 비디오의 상영과 배급이었다.
이미지 포럼은 비영리 기관이며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의 일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운영비는 시네마테크 프로그램과 페스티벌 입장료, 그리고 작품의 대여료, 그리고 영화학교 
참가비로만 충당된다.
이미지 포럼은 매년 ‘이미지 포럼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영화와 비디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1987년에 시작된 이 페스티벌은 2005년에 19회를 맞이 하였으며, 일본 최대의 
국제 아방가르드/실험영화 및 비디오 축제가 되었다. 히로유키 이케다와 고요 야마시타가 페스티벌 
감독을 맡았다.
이미지 포럼은 이외에도 35석 규모의 상영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주일 단위로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일본 국내와 국제적인 독립 영화 및 비디오 신작들로 
구성된다. 장/단편 실험 영화, 비디오, 다큐멘터리, 에니메이션 등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미지 포럼은 이미지 포럼 무빙 이미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젊은 영화 및 비디오 작가를 
양성하는 1년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과 여름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은 4월에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영화 및 비디오 작가와 평론가로 구성된 여러 명의 전업 강사진에 의해 
진행된다.
이미지 포럼은 1000여점의 필름 및 비디오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이 작품들 대부분은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에서 상영되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배급되고 있다. 소장품은 해외의 학자들과 페스티벌 
감독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소장된 필름과 비디오 중 다수는 해외의 페스티벌과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에서 상영된 바 있다.
이미지 포럼은 1980년에 영리단체인 다구에레오 출판사를 설립하여 월간지 <이미지 포럼>을 
발행하고 있다. <이미지 포럼>은 실험/독립/대안 영화를 다루며, 리뷰와 인터뷰 등의 기사 및 해외 
출판물에 발표된 중요한 글들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게레오 출판사는 실험 및 예술 영화의 극장 형식의 발표, 홈 비디오, 회고전 형식의 
프로그램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도쿄 시부야에 두 개의 상영관이 있는 아트 하우스 시네마인 
씨어터 이미지 포럼를 운영하고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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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Forum established itself in the current form in February 1977.  However its original 
activity started in 1971 under the name of “Underground Film Center” to screen and distribute 
experimental/independent/alternative films and videos.
Image foru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receives no grants from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The running cost is solely covered by admissions to the cinematheque programs 
and festival, rental fee of the collected films and video, and tuitions for the film- and video-
making school.
Image Forum organizes an experimental film and video annual festival named Image Forum 
Festival.  Image Forum Festival, initiated in 1987, will celebrate 19th in 2005,  Japan’s biggest 
and most significant showcase of avant-garde, experimental films and videos all over the world. 
Directors are: Hiroyuki Ikeda and Koyo Yamashita.
Image Forum owns a screening room with a capacity of 35 seats and produces weekend 
cinematheque programs (in principle, the programs change on a weekly basis).  The programs 
consist mainly of new works of independent film and vide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works shown here vary from short/feature-length experimental film/video, documentary 
film/video to animation.
Image forum runs Image Forum Institute of Moving Images and offers  one-year courses and 
summer workshops to grow young film and video artists.  The one-year courses start in April.  
The faculty consists of several full-time instructors (all film/video artists and critics).
Image Forum has a film and video collection of about 1000 titles (most of the works were shown 
at cinematheque programs) and circulates them throughout the coun
try to various institutes, museum and cine clubs. The collection is open to international 
scholars and festival directors. Many of the collected films and videos have been presented at 
international festival and cinematheque programs.
Image Forum founded Daguerreo Press, Inc. in 1980, a profit body for publicizing Image Forum, a 
monthly journal of experimental / independent / alternative visual communication media.  Image 
Forum features reviews, essays and interviews as well as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critical 
essays which first appear in international publications.
Daguerreo Press’s other activities include: theatrical release of experimental and art film (Quay 
Brothers, Pat O’Neil, Alexander Sokurov), home-video releases (‘Visions of Light’, Meredith Monk, 
Quay Brothers, Jan Svankmaejr, Don Herzfeldt), co-productions of retrospective programs (David 
Cronenberg) and organize screenings and managing Theater Image Forum, an two-screen art 
house cinema in Shibuya,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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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로사이: 현대 일본 실험영화와 비디오
GENIUS LOCI  : Contemporary Japanese Experimental Film and Video

성현 hierophanie

오카도 미키오 Mikio OKADO
Japan / 2002 / Color / Stereo / 9min / SD

Description
The island of Gunkanjima is completely abandoned. Buildings once lit with fires and lights 
of daily life have turned into concrete gravestones. One night, a sudden spark illuminates 
each room one by one. The filmmaker records this almost ceremonial happening with fixed 
camera, then uses digital effects to match the luminous fluxes in this requiem for the unknown 
building. The title means “secret ceremony”.
군함도는 완전히 버려진 섬이다. 일상의 불과 빛이 비추던 건물들은 모두 콘크리트 무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섬광이 방들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한다. 작가는 고정된 카메라로 제의와도 
같은 이 과정을 기록하였다. 제목은 ‘비밀 제의’를 뜻한다.

군사학교 SOLDIER SCHOOL

이토 사야 Saya ITO
Japan / 2012 / Color/ Stereo / 14min / SD

Description
A boy is sent to a military school to be brainwashed to be a super-soldier. An dark absurd 
animation film which wryly reflects on the pre-war totalitarian regime of Japan.
한 소년이 군사학교에 보내져서 세뇌교육을 받는다. 이 작품은 어둡고 부조리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전쟁 전의 일본의 전체주의 체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고요한 방문자 The Quiet Visitor

나카모토 히로후미 Hirofumi NAKAMOTO
Japan / 2011 / Color / Stereo / 12min / HD

Description
A large number of crabs that a man has gathered at the seashore crawls out of a suitcase and 
spread out, over the carpet, the desk, the bed and the washbasin in a hotel room. The very 
quiet artificial place is suddenly invaded by crabs, and its cleanness and comfortableness 
becomes vulnerable.
한 남자가 해안에서 잡아온 수많은 게들이 호텔의 카페트와 책상, 그리고 침대 위로 흩어진다. 
매우 고요하고 인공적인 장소가 갑자기 게들의 침공을 받는다. 그리고 청결함과 편안함은 
위태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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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너를 보고, 넌 나를 본다 I SEE YOU YOU SEE ME

가와하라 히데키 & 누쿠미즈 마야 Hideki KAWAHARA & Maya NUKUMIZU
Japan / 2013 / Color / Stereo / 5min / HD

Description
The girls, under unjust attack, transform, multiply, and fire up. No one knows which one of the 
girls is Alice, nor for the Queen, No one knows which had started the battle. For that matter, 
they do not know if there is any point in the battle. A drawing mandala that thrusts itself with 
affection and reflection.  While the presence of the texture of the paper leaves very strong 
impression in this film.
부당한 공격을 반은 소녀들은 변신을 하고 증식하고 불타오른다. 아무도 그 중에 누가 앨리스이고 
누가 여왕인지 모른다. 아무도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모른다. 심지어 아무도 무엇을 둘러싼 
싸움인지도 모른다. 만다라 그리기는 스스로를 감정과 투영 속으로 밀어넣는다. 종이의 질감의 
현존은 이 영화에 강하게 각인된다.

암류 Undercurrent

이시카와 료 Ryo ISHIKAWA
Japan / 2011 / Color / Stereo / 5min / HD

Description
Objects and light passing cyclically as if watching a view from a window in a train provide 
dreamlike sense to the viewer. Double, triple exposure using a projector and hand processing 
also gives a special effect of light in this film.
사물들과 빛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마치 차창 밖의 풍경을 보는 기차 승객의  몽환적인 시각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에서는 핸드 프로세싱과 영사기를 사용한 이중, 삼중 노출을 통해 빛에 특별한 
효과를 주었다.

사라지는 회로 Vanishing Circuit

하세가와 슌스케 Shunsuke HASEGAWA
Japan / 2014 / Color / Stereo / 13min / HD

Description
A man who watches human behavior from outside of a body is connected to a woman 
with a different consciousness inside the body via a “circuit.” Their monologue inhabits a 
monochrome everyday, and becomes an impersonal “perspective” looking out at the world.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Chris Marker’s La Jetée a film made from still photographs, 
and digital masking effects have given birth to a strange world of intermingled moving and 
still images.
신체를 떠나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한 남자는 신체 안에서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여자와 
“회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들 사이의 독백은 흑백의 일상에 머물다가 바깥 세계를 바라보는 
비인칭적 “관점”이 된다. 크리스 마커의 <환송대>가 만들어지고 반 세기가 지났다. 그리고 디지털 
매스킹 기법은 움직이는 이미지와 정지된 이미지가 뒤섞인 새로운 기묘한 세계를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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